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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검색 기간: 2024.8.23(금) ~ 2024.8.29(목)

제공일시 2024 09 06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 정책센터 문의 02 398 7675

글로벌 정책

1.美, 세계 최초 폐쇄원자로재가동추진본격화... 허가 기간 60~80년 연장

- 미국이 인공지능(AI) 관련 산업의 발달과 데이터센터 운영 등에 필요한 막대한 전력을 서둘러 공급하려고 이미 폐쇄한

원자로를 재가동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함

- 세계 주요 원전 운영 국가들이 수리 또는 경제성 등을 이유로 일시 가동 중단 상태였던 원자로를 재가동하고 있으나,

완전히 폐쇄된 원자로를 재가동하는 것은 미국이 처음임

-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7일(현지시각) “미국에서 유틸리티 업체들이 지난해에만 정부 당국에 12개 노후 원자로의

사용 허가 연장 신청을 했다”면서 “미국에서 현재 가동 중인 94개 원자로의 거의 전부가 60년 이상 사용 연장을 했고, 이

중 2기 원자로는 80년을 연장함으로써 기존 허가 기간을 2배로 늘렸다”고 보도함

(글로벌이코노믹 2024.8.28)

2. 캐나다, 中 전기차에 100% 관세…알루미늄·철강엔 25%

- 캐나다가 중국산 전기차와 알루미늄, 철강에 대해 신규 관세를 부과할 예정임. 캐나다의 이번 조치는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를 예고한 미국, 유럽연합(EU) 등 서방 동맹국들과 보조를 맞추기 위한 조치로 해석됨

-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26일 노바스코샤주 핼리팩스에서 열린 내각 회의에서 중국산 전기차에는 100%,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서도 25%의 관세가 부과될 예정이라고 발표함

- 이번 관세 조치는 캐나다 당국이 중국산 전기 자동차 및 관련 제품에 대한 공개 협의를 개시한 지 30일 만에 발표됨

(한국경제 2024.8.26)

3. 퇴근 후 ‘연락 받지 않을권리’... 호주, ‘법률’로 제정

- 호주 정부는 의회에서 제정된 ‘연결 차단의 권리에 관한 법(Right to Disconnect Law)’을 25일 공포, 시행에 들어감

- 이는 모든 직장인들이 업무 시간 외의 이메일과 전화, 문자 등을 무시할 권리에 관한 법임. 직장이나 회사 측도 업무

시간 외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곤 섣불리 그 구성원들에게 일방적인 연락을 시도하면 위법행위가 됨

- 호주 직장인들은 이제 새로운 ‘차단의 권리’를 보장한 법률 덕분에 가정과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침해를 피하거나,

무시할 수 있게 됨. 이 법은 대부분의 경우 직원이 업무 시간 외에 고용주가 보내온 문자를 외면하거나, 답장하기를

거부할 수 있도록 보장함

(재외동포신문 2024.8.26)

http://www.g-enews.com/ko-kr/news/article/news_all/202408280602253836b49b9d1da_1/article.html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8267122i
https://www.dongpo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50693


ESG 동향 뉴스 클리핑 2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국내 정책

1. 환경부 내년도예산 14.8조… 물관리·탄소중립·녹색산업에집중

- 환경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물관리·탄소중립·녹색산업에 집중 투자할 예정임

- 특히, 녹색산업과 관련해 전기자동차 보조금은 올해보다 줄었지만, 배터리 안전 기능 탑재 여부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는 계획임

- 환경부는 2025년도 환경부 소관 예산 및 기금의 총지출(환경부 소관 기후기금 사업 포함)을 올해 대비 3.3% 증가한

14조8262억원으로 편성했다고 28일 밝힘

- 환경부는 내년도 예산 집행의 방점을 △기후위기 시대,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한 물관리 강화 △탄소중립 달성 및

녹색산업 육성 △대국민 환경서비스 제고 및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구현에 둠

(이데일리 2024.8.28)

2. 반도체 생태계지원패키지 26조… 바이오·2차 전지도 전략적육성

- 정부가 26조원을 투입해 반도체산업 종합지원에 나섬. 반도체 설비투자를 위한 4조3000억원 규모의 저리대출을

신설하고, 2차 전지와 바이오 등 전략산업 투자도 확대함

- 기획재정부는 27일 ‘2025년 예산안’을 통해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에 편성된 내년 예산이 28조3000억원으로,

올해 대비 1.1%(3000억원)가량 늘어났다고 밝힘

- 정부는 반도체 생태계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총 26조원 규모의 ‘패키지 지원’을 담아 산업의 전 영역을

키우겠다는 의지를 예산안에 담음

- 또, 바이오 산업을 위해서는 한국형 연구개발 과제를 활성화하고 제조 등도 지원함

(이데일리 2024.8.27)

3. 탄녹위, 건물에너지총량제전국확산방안본격논의

- 대통령직속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26일 건물 에너지 총량제 전문가 회의를 개최함

- 이번 회의는 지난 5월 탄녹위와 서울시가 공동 개최한 ‘녹색건물 컨퍼런스’의 후속 논의로, 서울시에서 올해 처음

도입한 건물 온실가스 관리·평가제도와 국토부·산업부의 건물 에너지 총량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발전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됨

- 국토부는 건물 에너지 총량제 정책 이행을 위해 지자체의 총량제한 권한 및 책임을 담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힘

- 산업부는 향후 공공건축물 대상 시범사범 추진 등 건축물 유형별 목표에너지원단위 관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임을 밝힘

(뉴스핌 2024.8.26)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407526638991912&mediaCodeNo=257&OutLnkChk=Y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181206638991584&mediaCodeNo=257&OutLnkChk=Y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4082500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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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기업

1. 암모니아, 메탄올... 대체 연료로 운항되는세계최초선박들속속등장

- 세계 최초로 암모니아를 연료로 하는 배가 항해에 나설 예정임. 26일(현지시각) 핀란드 엔진 제조업체

바르질라(Wartsila)는 노르웨이 해운사 아이데스빅(Eidesvik)와 함께 플랫폼 공급선(PSV) ‘바이킹 에너지(Viking

Energy)’를 암모니아 연료 기반으로 운행될 수 있도록 개조할 것이라고 밝힘

- 로이터는 개조 작업이 2026년 초 완료될 예정이며, 2026년 상반기에는 바이킹 에너지호가 암모니아 연료로 운항을

시작할 것이라고 보도함

(임팩트온 2024.8.28)

2. 토요타-BMW, 수소연료차위해맞손… ‘궁극의 친환경차’ 생산 가속화

- 일본 토요타자동차와 독일 BMW가 협력해 ‘수소연료전지차(FCV)’ 차량 개발에 나섬. 27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토요타자동차와 BMW는 다음달 3일 FCV 제휴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5일 BMW 미디어

설명회에서 발표할 예정임

- 양사는 이번 협력을 통해 비용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수소 관련 시스템의 핵심 부품을 표준화해 FCV의 가격을 낮출

계획임. 토요타자동차는 수소 탱크와 연료전지 등 핵심 부품을 공급하고, BMW는 구동 시스템 등을 맡게 될 것이라고

매체는 전함

(뉴스1 2024.8.27)

3. 대만 폭스콘 “인도·멕시코 투자확대…전기차만들겠다”

- 애플 최대 협력사 대만 폭스콘(훙하이정밀공업)이 인도와 멕시코 지역 투자 확대에 나섬. 25일 연합보 등 대만언론에

따르면, 류양웨이 대만 폭스콘 회장은 최근 3연임에 성공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를 만나 폭스콘과 인도의 산업

발전을 주제로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다고 말함

- 그러면서 현지 시장의 발전 상황에 따라 폭스콘의 적절한 조정이 이뤄질 것이라며, 인도와 멕시코 시장의 투자를

가속화할 것이라고 강조함

(디지털타임스 2024.8.25)

4. 벤츠, 배터리 외 첨단기술도中기업과협력강화

- 메르세데스-벤츠가 배터리에 이어 첨단 기술 분야에서도 중국 기업과 협력을 확대하고 있음. 특히, 현지 신생업체

투자를 늘리고 있음

- 22일 업계에 따르면, 벤츠 중국법인은 최근 볼케이노엔진과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함. 벤츠는 볼케이노엔진과

함께 클라우드, 생성형 인공지능(AI) 등 차량에 탑재하는 첨단 기술 개발을 확대해 스마트 콕핏(cockpit·운전석) 등에

적용한다는 방침임

(조선일보 2024.8.22)

http://www.impacton.net/news/articleView.html?idxno=12425
https://www.news1.kr/world/northeast-asia/5522820
https://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24082502109932064011&ref=naver
https://biz.chosun.com/industry/car/2024/08/22/5EGSZ3YSPBGFRN2HLSTODBN5TA/?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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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업

1. 현대차 10년간 120.5조 투자… “’현대웨이’로 전기차 시장리딩”

- 현대자동차가 향후 10년간 연평균 12조원 이상의 대규모 투자를 선언함. 현대차는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차량

경쟁력을 바탕으로 자동차 업계를 선도하고, 미래 모빌리티 시장에서 글로벌 톱 티어 기업으로서의 위상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힘

- 현대차는 올해부터 2033년까지 10년간 총 120조5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임. 전동화 수요 회복이 예상되는

2030년까지 점진적으로 전기차 모델을 확대할 계획임. 또, 2030년까지 보급형 NCM(니켈·코발트·망간) 배터리 개발에

나섬

(뉴데일리 2024.8.28)

2. SK이노베이션·SK E&S 합병안 통과…초대형에너지기업탄생

- SK이노베이션과 SK E&S의 합병안이 27일 주주총회를 통과함. 이에 따라 올해 11월 자산 100조원의 초대형

에너지기업이 탄생함

- SK이노베이션은 이날 오전 열린 임시 주주총회에서 SK E&S와 합병 계약 체결 승인 안건이 참석 주주 85.76%의

찬성률로 통과됐다고 밝힘. SK E&S도 이날 주총을 열고 양사 합병안을 승인함. 양사의 합병 비율은 1대 1.1917417임

(아이티조선 2024.8.27)

3. ‘쉐브론 낙수 효과’ GS칼텍스, 서부 호주 CCS 프로젝트 참여

- GS칼텍스가 쉐브론이 호주에서 추진하는 해상 이산화탄소 저장소 탐사 프로젝트에 참여함. 26일 GS칼텍스에 따르면,

회사는 쉐브론과 호주 최대 석유개발업체 ‘우드사이드’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이산화탄소 포집·저장(CCS) 프로젝트 지분

5%를 양도받음. 쉐브론이 가진 지분 70% 중 5%를 GS칼텍스에 넘기고, 우드사이드는 30%를 보유함

- GS칼텍스는 이후 양도 승인 등 기타 절차를 통해 최종적으로 지분을 확보하게 됨. 쉐브론에 직접적으로 지분 가치 만큼

금전적인 보상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향후 진행될 탐사 활동에 참여하는 대신 지분에 대한 권리를 얻음

(더구루 2024.8.26)

4. 삼성SDI, 美 첫 진출 파트너로롯데에너지머티낙점…전기차용동박공급받는다

- 올해 말 미국에 처음으로 진출하는 삼성SDI가 동박을 공급받을 파트너로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를 낙점함.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는 삼성SDI-스텔란티스의 합작법인에 동박을 공급할 예정임

- 23일 배터리업계에 따르면, 삼성SDI와 스텔란티스의 미국 합작법인인 스타플러스에너지(SPE)는 동박사 중 유일하게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로부터 물량을 공급받기로 함

(한국경제 2024.8.23)

https://biz.newdaily.co.kr/site/data/html/2024/08/28/2024082800285.html
https://it.chosun.com/news/articleView.html?idxno=2023092122175
https://www.theguru.co.kr/news/article.html?no=76397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8231431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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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검색 기간: 2024.8.23(금) ~ 2024.8.29(목)

제공일시 2024 09 06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 정책센터 문의 02 398 7675

인도산태양광패널, 미국에서 첫억류…강제노동방지법규제신호탄터졌나

- 인도산 태양광 패널도 중국을 따라 미국 수출길에 빨간 불이 켜졌음. 인도는 미국의 대중견제로 생긴 중국의 빈자리를

틈타 대미 수출량을 늘려왔었음

-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은 2022년 강제 노동으로 만들어진 상품을 금지하는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UFLPA)에

따라, 10월 이후 약 4300만 달러(약 575억원)의 인도산 전자 장비 선적을 최초로 억류했다고 로이터 통신은

27일(현지시각) 보도했음

- CBP는 어떤 유형의 전자 장비를 억류했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업계는 태양광 패널 관련 품목으로

추정하고 있음

- 로이터는 업계 소식통에 따르면, 태양광 패널의 원료인 폴리실리콘은 위구르 강제 노동 방지법(UFLP)이 우선 제재

품목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태양광 패널은 억류된 선적에서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해 왔기에 억류된 제품이 태양광

패널로 추정된다고 전했음

- CBP가 억류한 전자 제품 전체로 볼 때는 이번에 억류된 인도산 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은 편임

- 그럼에도 인도산 선적에 대한 감시가 강화된 점은 CBP가 강제노동 방지법을 중국 태양광 패널 제조업체에 국한하지

않고 확대하겠다는 시그널을 보냈다고 해석됨

- 미국 대형로펌 와일리 레인(Wiley Rein)의 무역 변호사 팀 브라이트빌은 “인도에서 오는 태양광 패널에 중국산 셀이

포함되어 있다면, 인도 제품의 억류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며 “CBP가 인도산 태양광 패널에 중국의 셀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한동안 깨닫지 못했던 것 같다”고 말했음

- 이번 조처는 인도의 태양광 패널 제조사들에 위기로 다가올 수 있다고 로이터는 분석했음. 인도 제조사들은 강제노동

방지법으로 인해 생긴 중국산 수입품의 빈자리를 대체하는 전략을 펴왔음

- 미국 무역 데이터에 따르면, 인도로부터의 태양광 제품 수입은 최근 몇 년간 급증하여 지난해 23억 달러(약 3조원)를

기록했음

- 시장조사 기관인 S&P 글로벌 마켓 인텔리전스는 2024년 2분기에 인도는 미국 패널 수입의 11%를 차지했으며, 이는

전 분기와 비교해 두 배 이상 증가한 수치라고 밝힘

- 인도산 제품이 억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지만, CBP가 움직인 것은 이전부터 인도산 태양광 패널에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중국의 부품이 포함됐다는 지적이 계속 있어왔기 때문으로 분석됨

- 블룸버그는 지난 2월 인도와 미국의 수입기록을 조사했을 때, 인도 최대 태양광 제조기업인 와리(Waaree)가 중국의

강제노동에 연루된 수백만 개의 패널을 미국에 수출했음을 확인했다고 보도했음

- BNEF 데이터에 따르면, 인도 제품은 지난해 11월 미국 태양광 수입량의 9.3%를 차지했으며, 2022년 전체 수입량

비중인 1.9%에서 증가했음

- 수입량은 2022년 0.6GW(기가와트)에서 2023년 11월에 1100만개 패널에 해당하는 4.4GW(기가와트)로

급증했음. 그 대부분은 와리의 제품이었음



ESG 동향 뉴스 클리핑 6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인도의 주요 태양광 제조기업들은 수출품이 강제노동과 무관하다는 입장임

- 와리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인도 아다니 그룹이 일부 선적이 억류됐었고 모든 선적이 풀려났음을 확인했다고 인도의

경제 일간지 이코노믹타임스는 27일(현지시각) 전했음. 아다니의 대변인은 “이 결과는 미국으로 수입된 당사 제품이

UFLPA 규정을 완전히 준수했음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전했음. 와리는 이코노믹타임스의 논평 요청에 답하지 않았음

(임팩트온 2024.8.29)

http://www.impacton.net/news/articleView.html?idxno=12436

